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벼 LMO 격리포장의 폐쇄진행에 따른 환경위해성 모니터링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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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유전자 변형(GM) 작물이 환경 방출시 주변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위해성이 제기되고 있다. 특히 GM 작물의 제

초제 또는 해충 저항성 유전자 등이 재배종이나 야생 근연종으로 이동하여 해충이나 잡초방제를 어렵게 만들거나 비의도적인 

GM작물의 종자 혼입을 야기할 수 있다. 따라서 환경 방출시 토종자원의 오염이나 타 작물 및 재배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

다는 과학적 근거자료 마련은 매우 중요하다. 본 연구는 벼 LMO 격리포장의 2년간 폐쇄 진행에 따른 격리포장 내 벼를 비롯한 

토종자원의 환경위해성 모니터링을 통하여 일반 포장으로의 환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였다. 

[재료 및 방법]

2015년부터 2년간 LMO 벼 환경 방출 실험을 실시한 수원의 격리포장을 일반포장으로 환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18년까

지 경운, 정지, 생태조사, 제초제 살포 후 생존개체조사의 방법과 순서로 연간 2회씩 총 4회 실시하였다. LMO 여부는 식물체 

샘플을 채취하여 분쇄 후 0.1g을 paper strip bar test를 통해 확인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격리포장 내 특히 토양 속에 잔재하는 LMO 식물체(종자)를 제거하기 위해 2017년 1차 환원작업 결과 총 6개의 LMO 벼 개체

가 확인되어 제거하였고 그 이후 2차에서 4차까지는 LMO 벼 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. 또한 격리포장 내와 주변 30m까지 잡

초종 및 재배벼에 대한 비의도적 환경 방출은 1차 환원에서 4차까지 단 한 번도 검출되지 않았다. 총 4번의 이와 같은 환원방법

은 LMO 격리포장의 일반포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사료되지만 높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

이 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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